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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그의 화면 표정도 ... 재현, 모방을 포기하는 대신 순수 조형 형식의 요소들로 회화의 결핍된 내적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셈이다. 무미건조하게 보이는 도형이지만 그것은 농축된 화면 형성력과 밀도 높은 표면감, 그리고 
형태적 완료성에 힘입어 평면의 정화된 상황을 제시해주고 또 회화의 본질 세계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는 것이다.”
_서성록, 「기하학적 평면과 구축적 공간」, 『월간미술』, 1991년 3월호. (이승조 작가에 대한 글)

“내 작품은 내 존재의 증명이 아니다. 새로 보든, 산으로 보든, 집으로 보든, 보는 이의 자유다. 나는 멍석만 깔 뿐이다.”
_이강소

“평면의 회화적 실존을 위한 평면화, 중심부재, 행위의 반복성, 질료의 집적과 함께 또 하나의 특징적인 결정 요인은 흔히 
단색조로 지칭하는 백색 혹은 흑색조의 색조라 할 수 있는데 내가 택하고 있는 중성적인 백색조는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는 색체 자체가 스스로 자신에게로 수렴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색채는 그 성격적인 측면 보다는 질료자체의 추이에 
더 의미를 두고 있다. 마치 수직, 수평으로 가득 찬 미로의 숲에서 끊임없는 수행을 반복하듯, 부단히 이어지는 소지와의 
접촉, 노증되는 감정의 진폭에 따라 점진적으로 균질로 축적되어 부침하는 평면적 매스, 그 무표정하고 무미한 층위의 
지평에서 나는 나의 일상, 정신구역을 통과한 하나의 세계로서의 평면구조와 마주하게 되고 그것은 화면의 물질적 시각적 
틀을 넘어 그 현존을 누릴 것이다.”_최명영

“이동엽의 표백된 흰 공간은 어디까지나 실체를 지닌 공간이다. 그것은 스스로 번지며 또 스스로 수축한다. 어쩌면 
번져가는 것은 자연의 본질이요, 수축되는 것은 공간의 ‘신체’라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무한은 신체를 갖춤으로써 
비로소 스스로를 드러내면 그것이 제한된 캔버스 속에서 하나의 소우주를 이룬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바로 작가의 
신체와 상응하는 소우주이다. 실상 그에게 있어 그린다는 행위는 곧 화면과 자신의 신체를 합일시키는 행위인 것이다."
_이일, 미술비평가, <이동엽의 ‘생성과 소멸의 미학’>, 1985


